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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전 첫 부임지에서 가정방문을 할 때였다. 교

실뒷정리를하고나오니운동장에서줄넘기하던여자

아이들이달려와숨을헐떡이며이른다.

“선생님!남자애들이다가버렸어요.”

오늘가정방문가는동네의여학생두명에게함께가

자고 했더니, 마을 아이들 모두 같이 가겠다고 조르는

바람에그러자고했다.그런데남자아이들이말도없이

가버린 것이다. 먼저 달려온 남이가 내 가방을 낚아채

들더니,다음에온아이는내왼손을잡는다.그뒤비슷

하게달려온두아이는내오른손을잡으려고쟁탈전을

벌인다.진이양보하고친구의손을잡는다.그잡은손

을그네처럼흔들며즐거워하는아이들마음이내게도

전해져절로미소가나온다.

학교앞에있는둑위로올라섰다.집에간줄알았던

2학년 남자아이들이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냇물 속으로 징검다리를놓고있었다. 셋이 한조가되

어넓적하고 큰돌을 나른다. 영양실조에걸려쉬는시

간화장실에보내는것을깜박한날이면어김없이앉은

자리에서쉬를해버리는철이도비척거리며작은돌을

옮긴다.그런꼬마들에게박수를보내듯시냇물이반짝

이며도란거린다.맨발로건너지않아서좋다며팔짝팔

짝뛰는여자친구들과가슴이찡하여아무말도못하

고서있는나는그들의안중에없었다.

마지막돌을놓자꼬마들은나를향해달려왔다.나는

팔을 벌려 꼬마들을 안았다. 아이들은 지난번에 온 큰

비로돌이떠내려갔는데어른들이아직징검다리를놓

아주지않아저아랫마을시멘트다리까지가서개울을

건너다닌다고한다.학교에늦은날에는지각하지않으

려고맨발로내를건너는데발이 ‘겁나게’시리단다.아

랫마을로돌아가면선생님이왔다갔다할때멀고,맨

발로 물을 건너면 선생님 발이 시릴 테니 우리가 먼저

와서다리를놓았다고한다.

나는꼬마들의말을들으며그들의작고빨간발의물

기를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수정같이 맑은 물 사이

사이에놓여있는마음과마음을이어주는꼬마들의사

랑이 담긴징검다리. 나는지금도특별한선물을준 꼬

마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촉촉이 젖어온다. 어느덧 그

꼬마들은 오륙십 대 중반이 되었겠지만, 그때의 고운

마음으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꼬마였던그들이그립고그립다.

<김경순약력>

▲2001년 ‘한국수필’, 2010년 ‘문학예술’시등단

▲수상: ‘문학세계’수필본상,빛고을책읽는시

민선정,광주시장상외다수

▲한국문인협회 28대 대외협력위원, 광주문협·

한국수필작가회이사

▲징검다리수필·광주여류수필회장역임

▲세계펜클럽회원,현광주여류수필주간

마음을이어주는징검다리수
필

약력

김
경
순

가다듬고

시집속의글귀

행과연을구분하며

적어내리다

오자(誤字)라생각하며

동그라미그린낱말하나

일까

아닐까

사전속을들여다보다

아!

난

오늘

귀한보석하나캐냈어.

<강숙자약력>

▲‘문학예술’시부문등단

▲서은문학상,전남문학상수상

▲KB국민은행가족문학제,KB국민은행스토리문학제수상

▲한국문인협회회원,광주문인협회이사

▲전남문인협회이사, (사)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부이사장

▲시집: ‘가을그녀가내게로온다’, ‘찻물이끓어오를때’

필사(筆寫)를 하다가

강숙자시

약력

안개비내리는아침

안개걷히니맑은햇살이눈부시다

호수는쪽빛하늘을품고

가만히들여다보는거울처럼고요하다

계절이아쉬운단풍잎은마냥서성이고

호수에시린마음을살며시내려놓는

뭉게구름도무언가아쉬운듯뭉그적거리는데

날아가는철새도차마내려앉지못하고

그리움은물갈퀴질로둥둥떠있다

가을의주인이된산책로는

은행잎양탄자를깔아놓고

연인들의발자국소리를기다린다

나는가을의팔짱을끼고

은행잎양탄자를밟으며

떠나야할때를아는낙엽처럼

어딘가로떠나는중이다

저낙엽처럼

종착지를궁금해하지않을것이다

<김승환약력>

▲전남문협감사,전남시협부회장,광주문협부회장

▲국제펜광주부회장,나주예총수석부회장

▲수상:전남문학상,전남시문학상,국제펜광주문학상,나주

문화예술대상,자랑스런전남예술인상등

▲시집: ‘추억의목사골시장’

▲수필집: ‘수석과의대화’

▲디카시집: ‘눈부신사랑’

보문호수의 가을

옥정 김승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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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의일생은습(濕)을만나는것

팽나무밑동북쪽경계안의

너의모습

녹색몸피에

아무개가목수의마음으로끌질한두글자

온몸에파인꽃글자

발목숨긴퍼런뿌리가파랗게보인다

소낙비사이로빠져나온햇살에

후다닥몸을숨기는

너의몸짓

그늘을짚고그늘을내리는

눈부신허기

먹장구름이지나가다굵은비를내려준다

기어이,나를닮았다

<배순옥약력>

▲1998년월간‘문학공간’시등단

▲광주시문학상, 정소파문학상, 광주문학상, 영호남문학상

등수상

▲시집‘삼각변주곡’, ‘팽나무밑동북쪽에핀이끼’

▲현충장문학회회장,광주문인협회시분과위원장

▲광주시인협회부회장,다형김현승기념사업회부이사장등

팽나무 밑동 북쪽에 핀 이끼

배순옥시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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